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2021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83.0조원)보다 2.0조원 낮은 481.0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84.7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82.8조원)을 

1.9조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이다.  

2021년 총수입 전망 비교

Ⅰ. 2021년도 총수입 전망

NABO는 2021년 국세수입을 284.7조원, 

국세외수입은 196.3조원으로 전망

2021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83.0조원)보다

2.0조원 적은 481.0조원으로 전망

정부 NABO

481.0
조원

483.0
조원

–2.0
조원

국세수입
1.9조원

국세외수입
–3.9조원

                  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ㆍ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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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481.0조원

(59.2%)
284.7조원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59.2%)
284.7조원

(5.9%)
28.2조원

(34.9%)
168.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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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

1. 정부안의 세수효과

향후 5년간 6,396억원의 세수증가 예상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감소 예상

서민·중소기업의 세부담은 5년 누적 5.1조원 감소. 

고소득층·대기업의 세부담은 9.1조원 증가 예상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 2021~2015년(조원)

2020년 정부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 2021~2025년

소득세 법인세전체 부가가치세 기타

9.1조원
–5.1조원

서민·중소기업

–3.4조원

기타고소득층·대기업

2. 조세지출예산분석

2021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5%)를 1.4%p 초과하는 15.9%로 전망, 2019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 2020~2021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조세지원 증가에 기인

- 향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ⅹ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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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2008~2021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2019~2021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예상



3. 금융세제 개편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마련, 2023년부터 전면과세 시행

- 자본이득 과세체계 토대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금융소득 및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추가 검토 필요

5.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기존 투자지원세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 개편

-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후 성과관리 강화 필요

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공 목적으로 운영

- 일반과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측면 및 제도취지 측면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 간이과세제도의 합리화 필요

간이과세자 및 그 구성의 비중 변화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

금융세제 개편안

’18년 신고기준현행 개정안

개별 세액공제
(Positive)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Negative)

중소중견기업투자

특정시설투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
세액공제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1~'23)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23)

5.8
5.827.8

31.1

현행 개정안

납부자

납부면제자
25.322.0

4.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의 유효세율은 근로소득세 0.6%p, 종합소득세 1.7%p 상승 전망

- 향후 세제개편 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속도, 높은 소득세 면세자(’18년 38.9%) 비중 등이 고려될 필요 

(과세표준 금액)

4.8

3.5

–0.4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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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7 –0.9
–0.2

0.0

1.8

1.2천만 이하 4.6천만 이하 8.8천만 이하 2억 이하 10억 이하 10억 초과

2013~2018년간 소득세 실효세율 변화 (누적, %p)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의 세수효과 (억원)

증권거래세 소득세

–5,817 

–6,005 

5,885

11,770

2021

2022

2023

2024

–30,842 

–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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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편성 사례: 
사학연금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미편성 사례: 
복지부 균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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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세외수입 예산안 분석

1. 예산안 현황

2021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00.2조원으로, 일반회계 12.6조원(6.3%), 특별회계 16.0조원(8.0%), 기금 171.6조원

(85.7%)으로 구성

- 성질별로는 사회보장기여금(38.5%), 경상이전수입(21.5%), 재산수입(16.2%) 순

2. 주요 분석내용

국세외수입 예산안 구성(조원) 성질별 예산안 비중(%)

일반회계

12.6조원
(6.3%)

특별회계

16.0조원
(8.0%)

기금

171.6조원
(85.7%)

예산안 과다 편성 및 미편성 사례

사회보장
기여금

38.5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5.2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3.7

기타

1.7

재산수입

16.2

경상이전수입

21.5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3.2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10년 이상 신청 기준) 현황

10년 이상 신청 수(건) 총 납부액(억원)

1,895
2,211

2017 2018 2019

12,410 13,984
15,882

2,544

최근 3년
평균 수납액

예산안

721억원

0원

311억원

최근 3년
평균 수납액

예산안

113억원

2.3배

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일부 예산안은 수납실적과 비교할 때 과다 편성되었고

 연례적 수납실적이 있음에도 미편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부작용 완화방안 모색 필요

-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여지 존재


